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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의 부정 정서와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의 관계: 

불안 마인드셋에 의해 조절된 불안의 매개효과

 김 은 주     민 현 정     양 수 진†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부정 정서와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 간의 관계에서 불안의 매

개효과를 확인하고, 불안에 대한 개인의 해석과 신념으로 정의되는 불안 마인드셋의 조절효

과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최근 연구들은 여성의 경우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 비율이 상대적

으로 높게 나타나는 현상에 주목하며, 이에 대한 심리적 기제와 보호요인 탐색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서울 소재의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19세 이상 여대생 231명

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온라인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SPSS Process Macro Model 7번 모형 분

석을 통해 모델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부정 정서가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에 미

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불안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안을 매개로 한 부정 정서와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의 관계는 불안 마인드셋 수준에 

따라 조절되었는데, 이는 불안함을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고 대처할 수 있다고 믿는 성장적 

불안 마인드셋의 수준에 근접할수록 이러한 간접효과가 유의하게 낮아짐을 의미한다. 본 연

구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중독과 같은 부적응적 행동 패턴의 심리적 경로를 규명하

고, 성장적 마인드셋의 보호효과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마인드셋이 학습

과 훈련을 통해 변화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여대생의 디지털 웰빙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개입 방안을 제시하며, 여성의 심리적 강점을 활용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중요한 실천적 함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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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의 대중화는 현대인의 생활양식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스마트폰을 통해 사

람들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연결 가능해졌고, 

정보 검색, 생산성 향상, 오락 등 다양한 생활 

편의를 손안에서 누릴 수 있게 되었다(이진아, 

나은영, 2012). 일상생활의 넓은 영역에서 편

리함과 즐거움을 제공하는 스마트폰은 많은 

사람들의 생활 필수품이 되었으며, 스마트폰 

없이 하루를 보내는 한국 성인은 극히 드물다

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다기능적 유용성에 따

른 스마트폰 역할의 증대 이면에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과사용하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스마트폰의 과사용은 개인의 

주의를 작은 화면 안으로 장시간 집중시키면

서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건강과 대인관

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다(황경혜 등, 2012; Billieux et al., 2015; Elhai 

et al., 2017). 또한, 스마트폰이 없을 때 불

안감이나 초조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생겨나 

‘no-mobile-phone-phobia’의 줄임말인 노모포비아

(Nomophobia)라는 개념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김민범 등 2022; Rodríguez-García et al., 2020). 

이러한 현상은 특히 젊은 층에서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 성인 중 스마트폰 

과의존 고위험군 또는 잠재적 위험군으로 분

류되는 비율은 20대에서 33.2%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30대 23.5%, 40대 20.6%, 그리고 50

대 15.8%로 나타난다(통계청, 2023). 

특히 대학 신입생 시기는 성인 초기로의 전

환기로서, 부정 정서와 불안과 같은 심리적 

어려움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된다(전윤미, 

2022). 더불어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의 전환 

과정에서 이전의 통제된 사용 환경에서 벗어

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제약이 현저히 감소

하며, 자율적 생활방식으로 인해 스마트폰 사

용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이기도 하다(이

송흔, 2019). 20대 여성의 경우, 스마트폰 사용 

목적에 있어 SNS 활동과 관계 지향적 미디어 

사용이 두드러지는데(김형지 등, 2012; 서원진 

등, 2015), 이러한 사용 양상은 정서적 민감성, 

상대적으로 높은 불안 수준, 그리고 부정 정

서에 대한 취약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

고된다(Long et al., 2016; El-Khodary & Samir, 

2023). 이와 같은 심리적 특성과 관계 중심적 

성향은 여성들이 스마트폰을 정서적 위안과 

사회적 연결을 위한 수단으로 더욱 적극적으

로 활용하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심리적 의존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

하게 된다(황하성 등, 2011; Choi et al, 2015). 

실제로 국내외 다수의 연구에서 스마트폰 중

독 경향성에서의 성별 차이가 확인되고 있다

(김현순, 최영준, 2015; Yue et al., 2021). 이처

럼 특정 연령과 성별 집단에서 두드러지는 스

마트폰 사용 양상을 볼 때, 스마트폰 과사용

의 문제는 단순한 개인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사회적 특성과 맞물려 나타나는 현상으

로 볼 수 있다. 또한, 여성에게 요구되는 사회

적 관계 유지와 정서적 돌봄 역할, 그리고 외

모에 대한 관리 등 다양한 젠더화된 경험이 

디지털 환경에서의 심리적 웰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처럼 디지털 기기 사용과 관

련된 문제에서도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

는 만큼(서원진 등, 2015), 여성의 경험에 기반

한 심리적 기제와 효과적인 개입 전략을 구체

적으로 살피는 것은 여성의 정신건강과 디지

털 미디어 사용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

마트폰을 사용하는 다양한 집단 중에서도 여

대생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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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는 경로를 밝히고, 이를 완화하는 보호변수

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스마트폰의 과사용 및 과의존은 흔히 ‘스마

트폰 중독’이란 개념으로 통칭되고 있다. 한국

정보화진흥원(2011)은 ‘스마트폰 중독’을 과다

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금단과 내성이 나타나고, 일상생활에 문

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한편, 중독이

란 쾌락 추구나 심리적인 불편함을 회피하기 

위해 특정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반복하는 

것을 의미한다(Goodman, 1990). 전통적으로는 

물질 사용과 관련된 반복적인 행위를 중독이

라 일컬었다면, 현대에 와서는 도박, 인터넷 

사용, 쇼핑 등과 같이 물질과 관련되지 않은 

행동 문제까지 중독의 개념에 포함하는 경향

이 있다(Potenza, 2006). 그러나 비물질 행위 중

독의 개념 정립과 이를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Kardefelt-Winther et al., 

2017; Potenza, 2006),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의 과도한 사용을 ‘스마트폰 중독’이란 진단적 

개념보다는, 중독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내포

한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으로 정의하고자 한

다. 그러나 현재 개발되어 있는 스마트폰 중

독 척도들의 대부분이 내성, 금단, 철회, 오․

남용과 같은 행위중독의 진단적 기준에 초점

을 맞추고 있어, 스마트폰 사용의 심리적 및 

정서적 영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

가 있다. Billieux 등(2015)에 따르면 문제적 스

마트폰 사용에서 금단이나 내성과 같은 물질

중독의 전형적 증상은 거의 관찰되지 않으며, 

심리적 안정감을 찾기 위해 스마트폰을 반복

적으로 확인하는 행위, 메시지나 알림의 충동

적인 점검, 대면 상황에서도 스마트폰 화면을 

과도하게 주시하는 행동 등의 양상이 오히려 

두드러진다고 보고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의 조작적 정의로서, 스

마트폰에 대한 심리적 의존성과 스마트폰이 

없을 때 경험하는 불안(nomophobia), 과도한 사

용에 대한 문제 인식, 그리고 결과적 차원인 

대인관계 갈등과 사회적 고립에 초점을 맞추

고자 하였다.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

인들 가운데 부정적 정서성에 대한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어 왔다(김현순, 최영준, 2015; Yue 

et al, 2021). 부정적 정서성이란 다양한 형태의 

부정 정서를 민감하게 경험하는 성향을 의미

하며(Craske &　Waters, 2005), 행복과 가장 밀

접한 관련이 있는 정서 경험 중 ‘짜증나는’, 

‘부정적인’, 그리고 ‘무기력한’ 정서들로 정

의될 수 있다(서은국, 구재선, 2011). 기질적 

특성으로도 알려진 부정적 정서성은 시간의 

흐름에도 개인마다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불안의 주요 취

약 요인인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Craske &　

Waters, 2005; Lonigan et al., 2003). 예미숙과 오

경자(2012)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정 정서와 불안의 관계를 경험 회피가 매개

하는 것을 보고하였다. 이는 부정 정서를 유

발하는 상황을 마주하고 해결하기보다 주의를 

전환하거나 회피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 불안

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으로 작용하는 것을 시사한다. 나아가 이

러한 회피적 대처 방식으로 스마트폰 사용에 

몰두하는 것은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으로 이

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현상은 보

상적 인터넷 사용 이론(Compensatory Internet 

Use Theory, CIUT)(Kardefelt-Winther, 2014)을 통

해 설명될 수 있다. 보상적 인터넷 사용 이론

에서는 개인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심리적 및 사회적 안정감을 위협할 때, 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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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발생하는 부정 정서를 해소하기 위한 보

상적 대처 방식으로 인터넷을 과도하게 사용

하게 된다고 본다(Kardefelt-Winther, 2014). 인터

넷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폰은 부정 정서로

부터 회피하려는 개인들이 손쉽게 인터넷 세

상으로 도피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 

한편, 부정 정서가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으

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불안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정 정서는 불안을 예측하는 

주요 선행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부정 정서가 

높은 개인은 위협적인 자극에 대해 더 민감

하게 반응하고 중립적이거나 모호한 상황을 

더 위험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며(Cisler & 

Koster, 2010), 이는 결과적으로 높은 수준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Hong & Cheung, 

2015). 특히 Clark과 Watson(1991)의 삼분모델

(tripartite model)은 부정 정서를 우울과 불안 

모두의 기저에 있는 핵심적인 취약성 요인으

로 제시하였다. 이후의 종단 연구들은 부정 

정서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불안의 발생과 유

지를 예측한다는 것을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

다(예: Lonigan et al., 2003).

불안은 특히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에 뚜렷한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난다. Spielberger 

(1972)는 불안을 상태불안과 특성불안으로 정

의한다. 상태불안은 일시적인 감정 상태로, 자

율신경계의 활성화 또는 흥분이 유발되어 경

험하는 긴장, 우려, 초조, 걱정을 의미하며, 시

간과 함께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성불

안은 개인에게서 안정적으로 나타나는 성향이

며, 스트레스 원을 지각하고 그것이 자신에게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는 개인차로 정의된다. 

특성불안에 의해 스트레스 원을 인식하는 방

법에 따라 상태불안의 강도는 다르게 경험되

는데, 이러한 불안은 공황상태, 염려, 안절부

절 못함, 긴장, 신경질적인 반응 등의 신체적 

증상을 수반한다(Derogatis, 1993). 황경혜 등

(2012)은 스마트폰을 중독적인 수준으로 사용

하는 대학생들이 정상 수준으로 사용하는 대

학생들보다 상태불안과 특성불안이 모두 높

은 경향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Cheever 등

(2014)은 불안 수준이 높은 개인들이 정서조절 

도구로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였으며, Billieux 등(2015)은 스마

트폰 중독 경향성에 이르는 세 가지 경로를 

제시하면서, 그 중 불안과 관련된 경로를 ‘과

도한 안정 추구형(excessive reassurance pathway)’

이라 정의하였다. 이 경로를 통해 과도한 스

마트폰 사용에 이르는 개인들은 불안을 낮추

기 위한 기제로 온라인 세상에 접속해 타인

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이 경험하는 심리

적 불편함을 이러한 대인관계를 통해 안정화

하려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서 보았듯, 선행연구들은 부정 정서가 불

안을 통해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Mennin 등(2007)과 Gross

와 John(2003) 등 다수의 연구에서 부정 정서

가 높은 사람들이 정서조절의 어려움을 겪으

며, 이는 불안이 높아지는 원인일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불안은 고조된 각성과 반추를 특

징으로 하기에 불안을 일시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회피적 대처 전략으로 강박적 스마트폰 

사용이 뒤따를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

은 부정 정서로 인한 정서조절의 어려움이 불

안을 증가시키고, 증가된 불안이 회피적 대처 

전략으로서 중독적 스마트폰 사용으로 이어지

는 순차적 관계와 불안을 매개로 한 부정 정

서와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 간 간접효과를 지

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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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부정 정서와 불안 및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 간의 관계는 특히 여성에게서 더욱 두

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 Fujita 등(1991)의 연

구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더 강한 강도의 

부정 정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Else-Quest 등(2012)의 메타분석 연구에서도 여

성이 남성보다 죄책감 및 수치심과 같은 부정 

정서를 더 빈번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여성은 호르몬과 같은 생물학적 요인과 

부정적 자아개념, 학업 및 직업 스트레스, 전

통적 성역할 등의 심리사회적인 요인으로 인

해 남성보다 부정 정서 및 불안에 더 취약한 

특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난다(심은정, 2016; 

한민 등, 2012). 실제로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불안 유병률을 살펴보면, 여학생(47.0%)이 남

학생(35.9%) 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심은정, 2016). 이처럼 부정적 정서성과 

불안, 그리고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의 관계에

서 나타나는 성차는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으

며, 이는 본 연구에서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

에 대한 여성의 취약성에 주목하는 근거이다.

한편, 스마트폰 중독이 중요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일상적 

노력으로 문제적 행동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

을 제시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출판된 

논문 중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을 완화하는 변

인을 탐구한 연구들은 대체로 사회적 지지와 

같은 외인적 요인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있거

나,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자기통제력 등 

개인의 의지로 변화하기에는 다소 큰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안정적인 성격적 특성들의 조

절효과에 주목하고 있다(김병년 등, 2013; 성

준모, 2014; 정경아, 김봉환, 2014). 그러나, 오

늘날 대다수 사람들의 일상에서 스마트폰이 

차지하고 있는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을 고려

할 때, 일상에서의 노력으로 사용 패턴의 변

화를 가져올 수 있는 변인에 대한 탐색은 중

요하다고 볼 수 있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

을 낮추는 요인으로 불안 마인드셋의 역할을 

확인하고자 한다. 불안 마인드셋이란 개인 내

적 특성이 변화 가능한 것이라고 믿는 암묵적 

자기이론(Dweck, 1995)에 기초하며, 개인이 불

안을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하는지를 나타내는 

인지적 신념체계이다(Schroder et al., 2015). 하

나의 연속선상에 존재하는 불안 마인드셋의 

한쪽 극단에는 불안이 노력과 전략을 통해 조

절 가능하다고 믿는 성장적 불안 마인드셋이 

위치하며, 반대쪽 극단에는 불안을 고정된 특

성으로 간주하고 개인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다고 인식하는 고정적 불안 마인드셋이 자리

한다. 성장적 불안 마인드셋을 지닌 개인일수

록 불안을 스스로 다루고 대처할 수 있다고 

믿으며, 이를 수용하고 조절하려는 능동적인 

태도를 보인다. 반면, 고정적 불안 마인드셋을 

지닌 개인일수록 불안이란 자신의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여기며 회피적이고 수동

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다(Schroder 

et al., 2017).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불안 상황

에 처했을 때 사용하는 정서 조절 전략에 영

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스마트폰 과사용과 

같은 문제적 행동 및 정신건강의 문제로 이어

질 수 있다(Schroder et al., 2017, 2019a). 

나아가, 불안 마인드셋은 개인에게서 비교

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지만 변화 가능성 또한 

있는 특성을 지닌다. 이는 마인드셋 개입의 

효과성을 입증한 선행연구들에 의해 확인되었

으며, 일상적 수준의 불안은 물론 임상적 수

준의 불안에도 유의한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되었다(Schleider & Weisz, 2018; Schroder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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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19b). 실례로, 일상적 불안 수준을 넘어

선 정신건강 문제로 기관에 입원한 개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장적 불안 마인드셋

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불안의 감소와 더 이

른 퇴원일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지적 재구성과 같은 치료기법을 통해 기존

의 사고방식을 달리하는 연습을 한 개인들은 

퇴원 시점에 성장적 불안 마인드셋의 향상을 

보였다(Schroder et al., 2019b). 이는 불안 마인

드셋이 사고방식의 전환으로 향상 가능하며 

불안을 완화할 수 있는 가변적 요소임을 시사

한다. 특히, 여성의 경우, 사회문화적으로 형

성된 성역할 고정관념과 정서 표현 규범으로 

인해 불안과 같은 부정 정서를 더 많이 경험

하고 표현하도록 사회화되어 왔다(심은정, 

2016; 전해옥, 2016). 이러한 맥락에서 성장적 

불안 마인드셋의 계발은 여성들이 불안에 대

한 기존의 인식과 대처 방식을 재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불안 마인드셋이 부

정 정서로 인한 불안을 기능적으로 대처하게 

하는 중요한 보호변수로 상정하고, 그 수준에 

따라 불안의 수준이 조절되어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

다. 이에 따라 여성 대학생 표본을 대상으로 

부정 정서, 불안,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 간의 

간접경로를 밝히고, 이러한 관계가 불안 마인

드셋의 수준에 따라 조절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부정 정서와 스마트폰 중독 경

향성 간의 관계를 불안이 매개하는가?

연구문제 2. 부정 정서와 스마트폰 중독 경

향성의 관계 사이에 불안의 매개효과를 불안 

마인드셋이 조절하는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에 위치한 4년제 대학에 모

집 시점 기준 대학교 1학년 또는 2학년으로 

재학 중인 19세 이상의 여대생을 연구대상으

로 설정하였다. 온라인 대학생 커뮤니티를 통

해 게시한 온라인 설문에 자발적으로 응답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총 279명의 응답 중 모

집 연령 및 학년에 부합하지 않거나 중복 응

답으로 확인된 사례를 제외한 231명의 데이

터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들의 연령은 만 

19세에서 24세 사이로 분포하였고, 19세와 

20세의 순으로 비율이 가장 높았다(M=20.02, 

SD=1.09). 모집된 참여자는 1학년(97명, 42.0%)

과 2학년(117명, 50.6%)으로 균등한 표집을 보

였다. 전공은 인문사회계열(134명, 58%)이 가

장 많았으며, 자연공학계열(81명, 35.1%), 예체

능계열(15명, 6.5%), 인문사회 및 자연공학계열 

복수전공자(1명, 0.4%)의 분포로 구성되었다. 

주관적으로 보고된 가계의 경제 수준은 중간 

수준(89명, 38.5%)이 가장 많았으며, 중상(80명, 

34.6%), 중하(36명, 15.6%)순이었고, 하와 상은 

각각 동일한 빈도(13명,5.6%)를 보였다. 정신과

적 치료 경험 유무에 대해서는 치료 경험이 

없는 대상자(202명, 87.4%)가 치료 경험이 있

는 대상자(29명, 12.6%)보다 많았다.

측정도구

부정 정서

여대생의 부정 정서를 측정하기 위해 서은

국과 구재선(2011)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단축

형 행복 척도(COMOSWB)의 하위요인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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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본 척도는 행복의 인지적 요인인 삶

의 만족과 정서적으로 유쾌/불쾌 정도와 각성

수준을 기준으로 한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

서가 3개의 하위요인이 되어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서은국, 구재선, 2011), 본 연

구에서는 부정 정서 3문항(예: ‘짜증나는’, ‘부

정적인’, ‘무기력한’)을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부정 정서의 모든 문항은 ‘전혀 느끼지 않았

다(1점)’에서 ‘항상 느꼈다(7점)’의 7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부정 정서

에 대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78로 나

타났다.

불안 마인드셋

불안 마인드셋을 측정하기 위해 Schroder 등

(2015)이 선행연구들의 지능, 성격, 정서 및 불

안에 대한 마인드셋 척도들을 종합하여 요인 

분석한 암묵적 자기이론 척도(Implicit Self 

Theory Scale)의 하위 척도인 불안 마인드셋 척

도를 사용하였다. 불안 마인드셋은 문제 상황

에서 불안에 대처하는 개인의 특성이 변화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에 따라 고정적 또는 성

장적 마인드셋으로 구분된다. 해당 척도는 총 

4문항(예: 나는 어느 정도 불안을 가지고 있

고, 사실상 그것을 바꾸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매우 동의하지 않음(1점)’에서 ‘매우 동의함(6

점)’의 6점 Likert 척도로 평정되었다. 기존 마

인드셋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Schroder et al., 2015; Schroder et al., 2017; 

Schleider & Weisz, 2018), 모든 문항의 점수는 

역채점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에 대한 개

인의 적응적이고 유연한 관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불안 마인드셋에 대한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7로 나타

났다.

불안

심리적 불편감을 나타내는 신체화, 우울, 

불안을 측정하는 Derogatis(2001)의 단축형 간

이정신진단 검사-18(Brief Symptoms Inventory, 

BSI-18)을 박기쁨 등(2012)이 대학생 집단을 대

상으로 타당화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해당 한

국판 척도의 ‘불안’ 하위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예: 신경이 예민하

고 마음에 안정이 안 된다.), 각 문항은 ‘전혀 

없다(0점)’에서 ‘아주 심하다(4점)’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 수

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내

적합치도(Cronbach’s α) 계수는 .85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Chotpitayasunondh와 Douglas(2018)가 개발한 척

도를 김민범, 최재광과 송원영(2022)이 번안 

및 타당화한 한국판 퍼빙 척도(PS-K)를 사용하

였다. 이 척도는 퍼빙행동과 퍼빙경험을 측정

하는 도구로, 퍼빙행동은 스마트폰 사용 증가

로 인한 온라인 활동이 대인관계 문제로 이어

지는 스마트폰 중독 현상의 핵심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인 여대생의 

특성으로 불안에 대한 정서적 취약성과 관계

지향적 미디어 사용에 주목하여, 스마트폰에 

대한 심리적 의존성과 스마트폰이 없을 때 경

험하는 불안(nomophibia)을 측정하는 문항들이 

연구의 목적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퍼빙 

척도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척도는 자기고립 4문항(예: 

‘나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보다 

스마트폰에서 더 만족감을 느낀다’), 노모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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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4문항(예: ‘나는 스마트폰이 내 주변에 없

을 때 불안감을 느낀다’), 문제인식 3문항(예: 

‘나는 의도한 것보다 더 긴 시간동안 스마트

폰에 주의를 기울인다’), 대인관계 충돌 4문항

(예: ‘내가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다

른 사람들과 갈등이 발생한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에서 ‘자

주 그렇다(6점)’으로 6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

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퍼빙행동 수준이 높

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총 문항의 내

적합치도(Cronbach’s α)는 .87로 나타났고, 자기

고립 .86, 노모포비아 .77, 문제인식 .68, 대인

관계 충돌 .85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25.0을 사용하여 연구대

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주요변인의 기

초통계와 상관관계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회

귀분석을 통해 주요변인 간의 다중공선성을 

검토하고, 각 척도 별 측정치의 내적 일치도

(Cronbach’s α)를 산출하여 측정 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진행하였다. 이후, 선행연구에서 스마

트폰 중독에 연령, 사회경제적 수준, 정신과적 

치료경험 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됨에 따라(Noh & Shim, 2024),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의 혼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이를 통제한 상태에서 모형을 

검증하였다. 여대생의 부정 정서가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불안의 매개

효과와 여대생의 부정 정서가 불안으로 향하

는 경로에서 불안 마인드셋의 조절효과를 검

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v.4.2의 Model 7

을 사용하였다. 또한, 부트스트래핑 기법으로 

95% 신뢰도 구간을 설정하고 10,000개의 표본

을 추출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으며, 

평균중심화된 값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마지

막으로, 단순 기울기 분석을 통해 부정 정서

가 불안을 매개하여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이 불안 마인드셋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확인하였다. 

결  과

주요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의 주요변인들의 기술통계치 및 상

관분석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먼저, 주요

변인들 모두 왜도와 첨도가 절대값 기준 각각 

3과 10을 넘지 않아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였

기에(Kline, 2015) 분석의 적합성이 확인되었다. 

주요변인들 간 상관을 분석한 결과, 모두 유

의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여대생의 부정 정서

는 불안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r = .581, p < 

.001), 불안 마인드셋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 = -.39, p < 

.001).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은 불안(r = .303, 

p < .001)과 부정 정서(r = .246, p < .001) 순

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불안 마

인드셋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r = 

-.297, p < .001). 나아가 부정 정서, 불안, 불

안 마인드셋이 서로 구별되는 변수인지 확인

하기 위해 다중공선성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위해 공차와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모든 변수

의 공차 값이 .50이상, VIF값은 2미만으로 나

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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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1.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 -

2. 부정 정서 .246*** -

3. 불안 .303*** .581*** -

4. 불안 마인드셋 -.297*** -.390*** -.494*** -

M 2.88 4.19 2.13 4.24

SD .79 1.33 .87 1.08

왜도 .30 -.27 .72 -.41

첨도 -.08 -.70 -.01 -.51

***p< 0.001.

<표 1> 주요 변인 간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n=231)

경로 B SE
95％ CI

LL UL

총효과

(부정 정서 →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
.155*** .039 .078 .232

직접효과

(부정 정서 →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
.068 .046 -.023 .159

간접효과

(부정 정서 → 불안 →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
.087* .027 .036 .143

*p <.05. ***p <.001. 주. 부스트래핑 표본은 10,000번 추출

<표 2> 매개효과 결과에 대한 Bootstrapping 검증 (n=231)

매개효과와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부정 정서와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에서 불

안의 매개효과 검증

먼저 조절변인을 제외하고, 부정 정서와 스

마트폰 중독 경향성에서 불안의 단순 매개효

과를 Process Macro의 Model 4번을 통해 분석하

였다. 그 결과(표 2 참조), 부정 정서와 스마트

폰 중독 경향성 간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

다. 반면, 부정 정서와 불안 간 경로와(B = 

.362, t = 10.190, p < .001), 불안과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 간 경로는(B = .241, t = 3.345, p 

< .01), 모두 유의하였다. 다음으로 불안의 매

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부트스트래핑 

검정을 시행하였다. 무선표집하여 생성한 

10,000개의 자료표본을 사용하였고 신뢰구간 

95% 수준에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검정 결과, 신뢰구간에서 0이 포

함되지 않아, 여대생의 부정 정서와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의 관계에서 불안의 매개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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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값은 비표준화 계수임.

그림 1. 통계모형

조절된 매개지수 BootSE
95% CI

LL UL

-.017 .009 -.038 -.002

주. 부스트래핑 표본은 10,000번 추출

<표 3> 부트스래핑을 통한 조절된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정 결과 (n=231)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 = .087; 

95% CI=[.036, .143]). 즉, 부정 정서에서 스마

트폰 중독 경향성에 이르는 직접 효과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불안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정서, 불안,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 간

의 관계에서 불안 마인드셋의 조절된 매개효

과 검증

불안 마인드셋의 수준에 따라 부정 정서와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의 관계에서 불안의 매

개효과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7번을 사용하였다. 부트스트래핑

을 10,000회, 신뢰구간을 95%로 설정한 결과 

(그림 1, 표 3 참조),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통

제한 후에도 조절변수인 불안 마인드셋의 수

준에 따라 부정 정서와 불안의 관계가 조절되

는 것이 확인되었다(B = -.071, t = -2.387, p 

< .05). 조절된 매개지수는 -.017으로 산출되었

으며, 95% 부트스트래핑 신뢰구간 내에 0이 

포함되지 않아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에 영향

을 미치는 불안의 매개효과 또한 불안 마인드

셋의 수준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95% CI=[.-038, -.002]). 이를 통해 불안 마인

드셋 수준이 높을수록 조건부 간접효과의 크

기가 작아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불안 마인드셋 수준에 따라 부정 

정서가 불안을 통하여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

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의 조건부 간접효과를 

확인한 결과(표 4 참조), 불안 마인드셋이 평

균보다 1 표준편차 낮은 수준에서부터 평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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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불안에 대한 부정 정서와 불안 마인드셋의 상호작용

불안 마인드셋 B SE
95％ CI

LL UL

-1SD (-1.081) .088
* .029 .033 .147

M (.000) .070* .022 .027 .114

+1SD (1.081) .051* .018 .019 .091

* p <.05

<표 4> 불안 마인드셋에 따른 조건부 효과 (n=231)

다 1 표준편차 높은 수준까지 모두 95% 신뢰

구간 내에 0을 포함하지 않았다. 즉, 불안 마

인드셋이 평균보다 낮은 집단(-1SD), 평균인 

집단(M), 그리고 평균보다 높은 집단(+1SD)에

서 모두 간접효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불안 마인드셋 수준이 

낮으면, 즉, 고정적 불안 마인드셋의 경향을 

보일수록, 부정 정서와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

의 관계에서 불안의 매개역할이 뚜렷해지나, 

불안 마인드셋의 수준이 높을수록, 또는 성장

적 불안 마인드셋의 경향을 더 보일수록, 불

안 마인드셋의 보호효과가 더욱 커짐으로써 

불안을 매개로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에 미치

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의 역할을 할 수 있음

을 의미한다. 성장적 불안 마인드셋의 수준에 

따른 부정 정서와 불안의 관계에 대한 단순기

울기 효과를 분석한 결과(그림 2), 성장적 불

안 마인드셋의 수준이 높을수록 부정 정서가 

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완화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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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본 연구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부정 정서가 

불안을 통해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러한 관계를 불안 마인드

셋이 조절하는지 검증하였다. 주요 결과에 대

한 해석과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정 정서는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불안을 통

한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선행연구들(김현

순, 최영준, 2015; Yue et al., 2021)에 따라 부

정 정서가 스마트폰 중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던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

는 해당 경로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부정 정서의 조작적 정의에 의한 결

과일 수 있다. 부정 정서가 스마트폰 중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선행 연

구들(예: 김현순, 최영준, 2015; Park et al., 

2019; Yue et al., 2021)은 대체로 부정 정서를 

우울, 지루함, 스트레스 등으로 세분화하여 분

석하였고, 이를 통해 뚜렷한 변인 간 영향을 

확인하였다. 반면, 본 연구는 부정 정서를 개

인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함으로써, 세부 정서 요소 간의 

차이가 희석되어 직접 효과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스마트폰을 중독적인 수준으로 사용

하는 목적이 이러한 변인 간의 관계를 형성했

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을 측정함에 있어, 스마트폰에 대

한 심리적 의존성과 스마트폰이 없을 때 경험

하는 불안(nomophobia)에 주목하였다. 이는 스

마트폰 중독 경향성을 사용 빈도나 신체적 증

상으로 정의한 기존 연구들과는 차별화된 접

근으로, 심리적 요인을 강조한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측정 방식은 부정 정서가 불안을 통해 

중독적 행위로 이어지는 간접 경로를 더욱 명

확히 드러냈을 수 있다. 이는 삼분모델(Clark 

& Watson, 1991)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삼분

모델에 따르면 부정 정서는 개인이 스트레스

나 위협적인 상황을 직면했을 때 느끼는 기저 

정서로써 불안의 기저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

때 활성화된 불안은 직접적인 행동(예: 스마트

폰 사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닌다. 다시 

말해, 부정 정서 자체는 스마트폰 사용을 유

도하기보다 불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개인은 이러한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부적응적 대처 방식으로 스마트폰 사용에 몰

두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보상적 

인터넷 사용이론(Kardefelt-Winther, 2014)도 맥

락을 같이 한다. 보상적 인터넷 사용 이론에

서도 개인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나 

부정적 정서를 해소하기 위한 대처 방식으로 

인터넷 사용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된다는 점

을 강조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부정 정서를 

경험한 개인은 불안과 같은 정서적 불편감을 

완화하기 위해 즉각적이고 접근 가능한 수단

을 찾으며, 스마트폰은 그중에서도 가장 효과

적이고 간편한 도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대학생 스마트폰 중독의 잠재계층을 탐색한 

Yue 등(2021)은 우울, 사회불안, 지루함과 같은 

부정 정서가 보상적 인터넷 사용 이론과 일치

하며, 개인이 심리적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충

족되지 않은 욕구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경험

을 찾기 위해 스마트폰을 보상적 도구로 사용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처럼 부정 정서는 불안

에 선행하며, 스마트폰 사용은 이를 대처하기 

위한 일종의 정서조절 도구로 작용하는 것으

로 볼 수 있겠다. 휴대가 용이하며 실시간 소

통, 게임, 정보 검색 등의 기능을 즉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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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은 탁월한 심리적 피

난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둘째, 불안을 매개로 한 부정 정서와 스마

트폰 중독 경향성의 관계는 불안 마인드셋의 

수준에 따라 조절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

히, 성장적 불안 마인드셋을 지녔을수록 불안 

수준이 유의하게 낮았고, 스마트폰 중독 경향

성 역시 약하게 나타났다. 반면, 고정적 불안 

마인드셋을 지녔을수록 높은 불안을 보고하였

고, 이는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을 강화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스마트폰 중

독 경향성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단순히 

부정 정서와 불안을 제거해야 한다는 접근보

다는, 부정 정서로 인한 불안을 적절히 다루

고 이를 변화 가능하다고 믿는 태도를 지니는 

것이 문제적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는 데 중요

한 심리적 자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Schroder 등(2017, 2019a)은 불안 마인드셋이 

불안을 대처하는 방식이나 정신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특히, 성장적 불안 마인드셋은 불안을 회피하

거나 억제해야 할 부정적인 정서로만 간주하

기보다, 이를 적절히 다루었을 때 현실적 문

제 해결과 심리적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잠

재적 자원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성장적인 불안 마인드셋을 지닌 

개인일수록 불안의 발생을 스스로 통제 가능

한 문제로 인식하여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불

안을 해결하려고 시도한다(Schroder et al, 2017). 

이는 부정 정서가 불안을 매개하여 스마트폰 

중독 경향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약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반면, 

고정적인 불안 마인드셋을 지닐수록 불안은 

개인이 바꿀 수 없는 고정적인 특성으로 간주

되어 불안이 증폭되고 회피적인 대처로 이어

질 가능성이 크다(Schroder et al, 2019a). 이러한 

대처 방식은 문제 상황의 해결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부적응적 정서조절 수단

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스마트폰 중독 경향

성을 강화할 수 있다(Elhai et al., 2017). 따라

서, 성장적 불안 마인드셋은 불안에 대한 유

연한 접근과 수용적 태도를 촉진하며, 결과적

으로 스마트폰 사용 의존도를 줄이는 보호 요

인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겠다.

나아가 본 연구 결과는 여성 집단을 대상으

로 부정 정서가 불안을 매개로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에 이르는 경로에서 불안 마인드셋 개

입의 실효성을 시사한다. 마인드셋 중재의 

효과성은 단 1회의 개입만으로도 유의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한 선행연구들(Schleider & 

Weisz, 2018; Smith & Capuzzi, 2019)은 마인드

셋 개입이 단기간에 상대적으로 실천하기 어

렵지 않은 방법으로 스마트폰의 문제적 사용

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음

을 시사한다. 성장적 불안 마인드셋 중재는 

과학적 근거와 짧은 실습을 바탕으로 불안은 

고정된 특성이 아니라 노력과 전략으로 조절 

및 개선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일종

의 심리교육 프로그램으로 설계할 수 있다

(Schleider & Weisz, 2018; Yeager et al., 2019). 이

러한 중재는 불안에 대한 부정적 신념을 긍정

적으로 전환하고, 실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건

강한 대처 전략을 제시하여 실제 적용을 촉진

한다. 특히 부정 정서와 불안에 대한 민감도

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여성에게는 이러한 마

인드셋 중재가 더욱 맞춤형 개입 전략으로 활

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성은 정서적 

문제를 다루기 위한 자기성찰적 활동에 더 개

방적인 경향이 있어(Nam et al., 2010) 성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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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 마인드셋을 학습하고 적용하는 데 유리

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먼저, 본 연구는 부정 정

서가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으로 이르는 경로

에서 불안을 매개 변수로 설정하여 간접 경로

를 실증적으로 밝혔다. 이는 스마트폰 사용이 

부정 정서로 인한 불안을 대처하기 위한 

부적응적 전략이라는 점에서 삼분모델(Clark 

& Watson, 1991)과 보상적 인터넷 사용이론

(Kardefelt-Winther, 2014)을 지지하며 부정 정서

가 직접적으로 스마트폰 중독 경향에 이르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부정 정서와 스

마트폰 중독 경향성의 관계의 기제를 탐구함

으로써 변수들 간에 더 정교한 이해를 제공하

였다.

다음으로, 불안을 다루는 심리적 개입의 필

요성을 강조하며 간단하고 실용적인 개입 방

법으로써 불안 마인드셋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부정적 정서성인 불안을 억제하거나 제거해야 

한다는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본 연구에서

는 불안을 유연하게 수용하고 조절함으로써 

스마트폰 중독을 완화할 수 있는 점을 밝혔다. 

이는 정서 중심 개입의 실효성을 강조하며, 

국내에서는 아직 활발하게 탐구되지 않은 불

안 마인드셋의 역할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마인드셋 중재는 단기간의 

심리교육이나 자기성찰 훈련으로도 효과를 나

타낼 수 있어(Schleider & Weisz, 2018; Smith & 

Capuzzi, 2019) 실천적 접근 가능성을 높인다. 

이는 시간적 및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

건강 프로그램의 적용성을 확장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이라는 특

수한 표본을 탐구함으로써 여성의 정서적 특

성을 반영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정서적 민감성이 높고, 타인과의 관계

에 대한 민감도 역시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관계 지향적 특성은 스마트폰 

사용의 주요 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을 구성하는 

다양한 행동 양상 중에서도 스마트폰에 대한 

심리적 의존성, 스마트폰이 없을 때 경험하는 

불안(nomophobia), 과도한 사용에 대한 문제 인

식, 그리고 결과적 차원인 대인관계 갈등과 

사회적 고립에 초점을 두고 이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여성 집단이 스마트폰을 과도

하게 사용하는 배경에 있는 심리적 기제를 보

다 자세하게 이해하는 데 기여하며, 나아가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개입 전략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

지 한계점을 지닌다. 첫째, 본 연구는 불안 마

인드셋이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에 미치는 영

향을 확인하였으나, 개인이 ‘불안은 변화 가능

한 것’이라고 인식한 후 어떤 심리적 또는 행

동적 전략을 통해 스마트폰 의존에서 벗어나

는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부족하다. 성장적 

불안 마인드셋은 불안을 수용하고 대처하려는 

태도를 촉진하지만, 이를 통해 개인이 실제로 

사용하는 구체적인 행동 전략(예: 정서 조절, 

자기 통제, 시간 관리 등)에 대한 탐구는 이루

어지지 않았다. 후속연구에서는 불안 마인드

셋이 행동 변화를 촉진하는 구체적인 메커니

즘을 탐구하여 심리 개입 프로그램의 설계와 

실행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겠다.

둘째, 본 연구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에, 연구 결과를 다양한 연령대 및 사회문화

적 배경을 가진 여성 집단에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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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문제들은 청소년기부터 성인기까지 여성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

으며, 그 양상이나 심리적 기제는 연령, 사회

경제적 지위, 직업 등 인구통계학적 정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김현순, 최영준, 2015; 

Choi et al., 2015).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

한 여성 집단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심리적 

모형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여성의 생애 

발달 단계에 따른 맞춤형 개입 전략을 개발하

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불안 마인드셋 개입의 장기적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종단 연구를 제언한다.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 설계를 사용하여 하나

의 시점에서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횡단적 설계는 특정 시점의 데이터만을 사용

하기 때문에, 변인들 간 인과관계보다는 상

관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Spector, 2019). 향후 연구에서는 종단적 설계 

또는 개입연구를 도입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

른 변인들의 변화 양상을 추적하고, 성장적 

불안 마인드셋이 불안 감소 및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 완화에 미치는 영향을 인과적으로 검

증해봄으로써 불안 마인드셋의 장기적 효과성

과 실천적 유용성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를 기

대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여대생의 부정 정

서와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의 관계에서 불안

의 매개효과와 불안 마인드셋의 조절효과를 

통합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여성의 디지털 웰

빙 증진을 위한 심리적 기제를 규명했다는 의

의가 있다. 특히 성장적 불안 마인드셋이 보

호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결과는 여성의 정신건

강 증진과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한 실용적

이고 효과적인 개입 전략 개발의 가능성을 제

시한다. 또한 여성이 디지털 환경에서 경험하

는 심리적 어려움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과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기

여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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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Affect and 

Smartphone Addiction Tendency in Female College Students: 

A Moderated Mediation Model of Anxiety and Mindset of Anxiety

Eun Joo Kim      Hyonjeong Min      Sujin Yang

Ewha Womans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examined whether anxiety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affect and 

smartphone addiction tendency, and whether mindset of anxiety moderates this indirect effect. Recent 

research highlights that women are more prone to smartphone addiction risk,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identifying psychological mechanisms and protective factors. A total of 231 female undergraduates from 

a four-year university in Seoul completed self-report questionnaires online. Using Process Macro Model 7 

for SPSS, the analysis revealed that anxiety significant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affect 

and smartphone addiction tendency, while the direct effect was not significant. Furthermore, the mindset 

of anxiety moderated the indirect effect, such that a stronger growth-oriented mindset weakened the 

associat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cultivating a growth mindset could serve as a protective strategy 

against smartphone addiction in female college students. Given the malleability of mindsets through 

education and training, this study offers practical implications for promoting digital well-being and mental 

health within this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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